
입장문 
 
 
 
안녕하세요. 인성개발입니다. 
  
긴 글로 찾아 뵙게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글은 공론화 글도 아니고성명문도아닌               
그냥 저의 입장문입니다. 
 
저는 17년 후배의 권유를 받아 레식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배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저는 제 동아리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하던 소소한 겜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인생활을 하고 싶었던 저는 제 트위터 본계와 텀블러를 통하여 소소하게 혼덕질을            
하던 와중 2년만에 장르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레식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사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소소하게제               
타임라인 안에서 생활 하고 싶었기에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장르계를 살리고 처음 6개월 동안은 구독계를 만들어 트친소가 올라오길 기다리며 한 명씩             
트친을 만들었고 같이 소소하게 게임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후 후배는 군대를 전역 하여 돌아왔고 제 탐라에 자주 언급되는 '노바'와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제가 구인 파티를 올릴 때마다혼성팟을말하는이유가되었습니다.탐라에서남성             
플레이어를 싫어하시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여미새, 시종이 되어버린 저의 동기와 후배에게 미안해서              
언급합니다. 
 
저에게 21년 02월 07일부터 어제(21일)까지 트위터는 PTSD를 유발시키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19년 트위터 레식판에 처음 들어 온 저는 주기적으로 제 타임라인 안에서 탐라 대화로             
누군가를 싸불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장르 서치도 거의 안하는 사람이라 조금 궁금하긴 하지만 큰 관심이 없어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20년 하반기에 트친의 소개로 대군만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레식판에서 어떤           
발언을 하였고 무슨일을 하였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굳이 과거를 알 필요가 있는가 생각했던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20년 12월 초 표면적으로 대군만님의 일상계가 블좌              
도는 것처럼 보였지만 뒷계에서 대군만님의 썰계 또한 블좌 도는 것을 보았고 그 블좌로             
인하여 제 썰계 또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군만님이 트위터 계정이 만들게 된 원인은저에게있을수있다고생각됩니다.대군만님이             
저에게 좋아할만한 썰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고 그때쯤 실수로 야썰을 가족에게 들킨 이후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디스코드로 썰을 푸는 것을 무서워했던 저는 트위터로썰을풀자고             
권유 드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던 대군만님이 계정을 만들어 왔다고 저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후 대군만님은 트위터에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셔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것에 대해서 권유를 드렸고 이후 정신과 진료만으로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제대로 되지 않은것 같아 성인심리상담을 운영하는 대전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알아보아         
연계를 시켜드렸습니다. 저는 이 이후로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21년 02월 07일 오전7시 30여분경 저는 대구 가는 첫차를 타기 위하여 종합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와중 제 트친과 트위터 유저들이 명란젓 서버와 대군만 그리고 미우를            
욕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휘말리기 싫었던 저는 “내가 조용히 하면 넘어갈            
문제다”고 생각하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오후에 잠이 깬 저는 해당 서버가 난리 난 것을 발견 하였고 더는 숨길 수 없었던 문제가                
되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21년 02월 20일 늦은 저녁 저는 외출을 끝내고 집에서 포타 정리를 하기 위해 포스타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대군만님의 자살 암시 글을 발견 하게 되었고 포스타입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여 의식을 파악하였습니다. 20여분의 설득 끝에 대학병원에 가서 위 세척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 할 때까지 전화를 끊으시면 안된다고 여러 번 당부             
하였고 대군만님이 알겠다며 병원에 가겠다는 말과 함께 위치하신곳을 지도로 검색하여          
친오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대구 119 상황센터에서 대전 119           
상황 센터로 연결 해주어서 대군만님이 있는 곳으로 앰뷸런스가 도착한 것을 확인 한 다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위기 개입이 필요함을 느꼈고 늦은 시간 대덕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후 수액을 맞고             
있다는 대군만님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알려드려 월요일에 방문 해볼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내일(21일)에 대전에 갈 테니 저와 대화 후 생각을 다시             
해보자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요일 오전 저는 대전에 도착하여 대군만님의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글을 쓰고있던시점은             
집으로 가는 길이였습니다. 이 글이 언제 올라갈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할 수 있는건              
여기까지 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은환경에의해서얼마든지바뀔수있다고배워왔고믿고있습니다.하지만트위터              
속의 환경은 제가 쉽게 이해 할 수 없었던 것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교류하신분들에게감사함을드리며저는더이상이계정으로돌아올일은없을것               
같습니다. 올 여름 계펑 예정이었지만 조금 빨라 졌다고 생각하고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 전화번호)                               (대군만님 전화번호) 

 
(대덕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야간당직자와 통화 기록) 


